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문득 책상 앞의 달력을 보니 요일이 맞지 않아 한 장을 떼어 내었더니 12 라는 숫자가 

큼직하니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 속에서 궁~하고 종소리가 울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성탄절과 연말로 분주해지고 새로운 2016년이다 할텐데 올 한 해 제대로 해내지 못한 

일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지난 달에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받고 저희 부부가 

마침 당일 표를 구할 수 있어서 급하게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임종하시기 

전에 도착하지 못했고 공항에서 장례식장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 

오랜만에 한국에 귀국했음도 불구하고 연락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장례와 여러가지 

정리를 마치고 부랴부랴 다시 르완다로 돌아왔습니다.  그  간에 밀린 강의 준비와  보고서 등 

일감은 책상위에   수북히  쌓여  있는데 손에 잘 잡히지 않네요.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중에 교차로에서 급하게 나온 차량에 자전거 뒷부분이 받히시면서 

쓰러지셨는데  머리를 다치셔서 뇌출혈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도 운명하시기 전 전도사로 계신 

친척분이 믿음을 구하셨고 머리를 끄덕이시며 한줄기 눈물을 흘리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도착해서 영안실에 누워계신 장인어른은 외상도 거의 없으실 정도로 깨끗하셨고 얼굴도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양가 어른  중 가장 건강하셨던 분인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송희 선교사도 처음에는 너무 당황하고 한국 가는 내내 큰 슬픔에 어쩔 줄 몰라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귀국 후 전해듣고 또한 평안하게 누워 계신 모습을 뵙고 난 후에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르완다에 돌아온 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돌아온 후 그간  제 강의 스케줄을 조정해 준 다른 

교수들의 시간을 메우느라 정신없이 몇 주가 휙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바쁜 것이 낫다고 하더군요.  이 곳 아프리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참 따뜻하기 그지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진심으로 위로하고 애석해하는 것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장인어른을 모신 납골당 마당에서 외할아버지 장례로 귀국한 훈희와 함께) 



그래도 성탄의 계절이고 새 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희망찬 소식도 전하고 싶네요.  이 곳에 땅을 

구입해서 학교를 세우려던 일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갑니다. 이 곳에 의사로서 봉사하기 

위해 왔던 박준범 백지연 선교사가 장기 선교사로 남기로 마음을 정해 계획했던 부지에 병원도 

함께 세우기로 해서 현재 한참 설계 중입니다. 르완다에 온 지 11년이나 된 필리핀 설계사를  알게 

되어 먼저 1단계 공사로 병원과 게스트하우스를 짓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병원과 학교 등 이 

곳에 오시게 되는 단기사역자들과 또한 오고 가시는 손님들을 모시기 위한 건물입니다. 1단계가 

끝나면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채플 등의 건물을 2단계로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은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이지만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이 어디 가실 것도 아닌지라 믿음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전체 Master Plan 과 1단계 설계가 

끝나면 도시계획과에 제출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그 이후 시공업체를 정해 건축을 시작하면 됩니다. 

건축이 시작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지만 빠르면 내년 2 월 정도 늦어도 

지금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교통의 요지에 2.5헥타르 (7,600평)의 땅에 르완다의 의료, 교육, 

선교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자합니다. (전체 계획도는 제 고향교회인 대봉교회에서 청년부 

시절 성경공부 리더셨던 정현미 집사님이 그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올 해 큰 딸 훈희가 싱가폴에서 좋은 학교 다닐 수 있어 감사한데요 

성탄의 계절 르완다로 올 예정입니다. 1996년 나이로비에서 난산 끝에 나온 아기가 벌써 대학생이 

되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함이 가슴 가득 들어찹니다. 진희는 올 해 대학 

진학준비를 하느라 마음이 바쁘구요. 강희는 두 누나의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더니만 

요즘 부쩍 관심없어 하던 공부와 숙제에 열심입니다.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본인들이 즐거워 하는 일들을 찾아갔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2&5 학교와 가정을 섬기는 일에  저희 부부가 자주 집을 비우는데, 그 모든 자리에서 사역과 저희 

자녀들까지 잘 돌봐주는 이희주 선교사에게도 감사하구요.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세요.  

병원과 학교의 사역을 위해  제프리 크리스친 선교사님, 박준범-백지연 선교사님, 임진호-박지인 

전도사님 부부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도편지에 함께 수고하시는 다른 분들에 대해 

자세히 쓰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글을 맺을까 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르완다에서    이 상 훈 드림 


